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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와 후회 그리고 정서의 매개효과: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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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bardo의 5가지 유형의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와 긍정정서 혹은 후회와 

부정정서의 매개효과를 가정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260명의 40, 50대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Zimbardo 시간관 척도, 주관적 만족 척도, 한국판 감사척도, 삶의 전반적 후회 문항, 

수정된 한국판 긍정정서 부정정서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형 검증 결과, 

시간관에 따라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과거긍정적, 현재쾌

락적,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감사와 긍정정서의 다중매개로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주거나 감

사 또는 긍정정서 단일매개로 영향을 주는 반면, 과거부정적, 현재숙명적 시간관은 후회를 

단일매개로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관이 감사와 후회 그리고 정

서를 매개로 중년여성의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중년여성의 상담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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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학(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의 영향으로 심리학의 관심이 심리적 고통의 

치료에서 적응과 성장으로 옮겨지면서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삶

에 대한 주관적 만족(subjective satisfaction)이란, 

개인이 지각한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

(Diener, Emmons, Larsen, Griffin, 1985)로서, 행

복,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 등과 혼용되는 용어다.

인생의 중반을 맞이한 이 시대의 중년 여성

들은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고 있

는가? 중년기는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의 과도

기로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Levinson, 1978). Levinson (1978)의 구분

에 따르면 중년기는 대체로 40세에서 59세의 

연령대를 지칭하는데, 이 시기에는 사회적으

로 절정에 도달하는 한편 신체의 노화와 더불

어 인생의 유한함에 직면하면서 자아성찰에 

관심을 갖게 된다. 중년기는 생산성 대 침체

성의 발달과업(Erikson, 1963), 직장과 가정에서

의 책임수행에 따른 스트레스(Perun & Bielby, 

1980), 삶을 되돌아보고 노년기를 준비해야 하

는 인생 전환기(Levinson, 1986)로 대변된다. 그

러나 발달적 전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중년기 위기(midlife crisis)라고 일컫는 갈등과 

혼란을 겪는다(이은영, 왕은자, 2017에서 재인

용). 특히 중년기 위기는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서 더 크게 나타나는데, 40, 50대 중년여성의 

스트레스는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높으며 스

트레스가 심리장애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Franks & Faux, 1990). 중년여성의 경우 폐경이

라는 신체적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Wasaha 

& Angelopoulos, 1996), 한국 중년여성은 남성위

주의 사회에서 불이익을 겪으며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사회적 기대로 인해 가

정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주부 우울증’, ‘갱년기 우울

증’, ‘홧병’ 등이 보고되었다(김춘경, 2010). 중

년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시간관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주

관적 만족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Desmyter & De Raedt, 2012; Drake, Duncan, 

Sutherland, Abernethy, & Henry, 2008; Zhang, 

Howell, & Stolarski, 2013). 시간관(time 

perspective)이란 시간에 대한 주관적 태도

(Zimbardo & Boyd, 1999)로서 개인의 경험을 시

간 범주에 할당하는 과정이다. 삶의 모든 경

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가지 범주로 구

분되며,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취한다. 시간관은 개

인이 속한 시대나 사회 혹은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Zimbardo & Boyd, 2008). 이렇게 

형성된 시간관은 개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태도, 가치, 교육, 건강, 선택행동 등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며, 전반적

으로 삶의 만족도나 정적정서와 부적정서 

같은 행복의 요소에 영향을 준다(Boniwell & 

Zimbardo, 2004).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

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성격 특성의 영향을 

제외했을 때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를 13.7%를 

설명하였다(Zhang & Howell, 2011). 국내에서는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에 관한 연구가 소수지

만 시작되었으며(김명지, 2019; 김범준, 2014; 

박정윤, 김민진, 2019; 송유현, 2016; 이송희, 

2018; 이현서, 정영숙, 2018), 관련변인으로 중

년기의 노후준비행동(송유현, 2016), 중년후기

의 행복증진활동(이현서, 정영숙, 2018) 등이 

있다.

인생에서 겪는 사건들은 삶의 질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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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데, 실제 발생한 객관적 사건도 중요하지

만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개인의 해

석이 훨씬 중요하다.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인 감사와 부정적 태도인 후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각 개인이 가진 시간관이라고 볼 수 있

다. 감사란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것을 알아

차리고 가치를 인식하는, 폭넓은 삶의 지향성

이다(Wood, Froh, & Geraghty, 2010). 감사가 다

양한 성격특성 및 감정들과 관련이 있음을 밝

히는 연구들에서 감사는 긍정정서와 상관관계

를 보였다(Wood, Joseph, & Maltby, 2008; Wood, 

Joseph, & Maltby, 2009). 감사와 심리적 안녕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중 한가지는 긍정적 감

정(positive affect) 가설이다. 감사는 긍정적인 

정서값을 가진 감정이므로, 긍정적인 감정을 

습관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심리장애를 

막는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가 사회비교나 자

기비교에서 생기는 해로운 감정을 감소시켜준

다는 가설(Emmons & Mishra, 2011)에 따르면, 

자기보다 더 나은 대상과의 사회비교는 시기

심이나 적개심을 유발하고, ‘...했어야 하는데’

라는 삶의 대안에 대한 자기비교는 후회를 유

발한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비교

를 덜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후회는 

대안을 더 낫게 여기며 어떤 행동이나 사건, 

상태를 불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여

러 부정정서와 관련되어 있다. 후회와 관련된 

정서로는 원치 않은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야

기되는 분노,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한 아쉬

움, 고통스러운 절망이나 슬픔 같은 우울감이 

있다(정영숙, 2010). 한편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가 주관적 만족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서경험이 주관적 만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는 것이 밝혀졌다(Liu, Wang, & Li, 2012).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을 대

상으로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

사, 후회, 그리고 정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

로 확인하고자 한다.

시간관

Zimbardo와 Boyd(1999)에 의하면, 사람들은 

시간에 걸쳐 경험되는 사건을 자신의 시간관

에 따라 부호화, 저장, 인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기대를 형성하고 사

건들 간의 관련성을 만들며 가상의 시나리오

를 쓴다. 한 개인이 과거, 현재 혹은 미래 중

에서 더 선호하거나 지향하는 시점에 따라 다

섯가지 시간관으로 분류된다.

첫째, 과거긍정적(past-positive) 시간관은 과거

에 대해 따뜻하고 감상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유대를 중시한다. 둘째, 과

거부정적(past-negative) 시간관은 과거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며 혐오적인 견해를 반영

한다. 불쾌하거나 외상적인 사건을 실제로 경

험했을 수도 있으나, 중립적 사건을 부정적으

로 재구성하여 기억한 것일 수 있다. 셋째, 현

재쾌락적(present-hedonistic) 시간관의 경우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두며 삶에 대해 쾌락주의

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미래에 초래될 결과를 염려하지 않고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넷째, 현재숙명적(present 

-fatalistic) 시간관이란 삶에 대해 운명론적이고 

무기력하며 희망없는 태도를 나타낸다. 삶이 

외부의 힘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다. 다섯째, 

미래지향적(future) 시간관의 경우 미래의 목표

와 보상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계획하는 태도

다.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고, 만족을 지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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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시간을 낭비하는 유혹을 거부하고 열심

히 노력한다.

주관적 만족

주관적 만족이란 개인이 지각한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으로서, 자신이 세운 고유한 

기준을 근거로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과

정이다(구재선 2019; Pavot & Diener, 2008). 행

복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한 Diener(1984)가 행

복을 주관적 안녕이라고 명명하면서 행복의 

개념이 구체화되고 측정가능해졌다. 그에 따

르면 주관적 안녕에는 주관적 만족이라는 인

지적 평가와, 긍정정서 혹은 부정정서로 나

타나는 정서적 평가가 포함된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본 연구에서는 감사 및 후회가 각각 긍정정

서와 부정정서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긍

정정서와 부정정서가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주관적 안녕 대신 주관적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시간

관과 행복에 관한 연구(송유현, 2016; Desmyter 

& De Raedt, 2012)에서 시간관이 과거긍정적, 

현재쾌락적, 미래지향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과거부정적, 현재숙명론적일수록 삶

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가

진 시간관에 따라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감사 및 후회

감사란 사건, 사람, 행동, 또는 사물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이 긍정적 정서

와 연결된 느낌(Adler, 2002)이다. 감사를 정서

적 성향으로 간주하는 연구자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도 있으나, 감사를 정서

적 요소 뿐 아니라 인지적, 행동적 요소를 모

두 갖는 포괄적 개념으로 간주하는 연구자들

(Adler & Fagley, 2005)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ler와 Fagley(2005)의 입장을 취한다. 그들에 

따르면 감사는 소유초점, 경외, 의식행동, 현

재순간, 자기/사회비교, 고마움, 상실/역경, 대

인관계라는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그

러나 국내 타당화 연구(노지혜, 이민규, 2012)

에서는 감사가 총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는 것이 밝혀졌다. ‘소유초점’은 이미 자신이 

가진 것(물건, 친구, 건강 등)에 주의를 기울이

고 긍정적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의례행동’

은 감사를 표현하는 정기적 의례다. ‘하향비

교’는 자기보다 못한 대상이나 지금보다 못한 

상황과 비교하여 긍정적 기분을 느끼는 것이

다. ‘상실/역경’은 부정적 사건에서도 긍정적 

기분을 제공하는 그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이

다. 당연시하던 것의 가치를 되새기며 어려움

을 도전의 계기로 사용한다. ‘자연/일상’은 주

변의 사소한 것들의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기

울이고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표현’

이라는 요인은 Adler와 Fagley(2005)의 척도에 

없던 것으로서, 한국적 문화가 반영되어 사회

적 상황에서 이득을 경험했을 때 이것을 직접

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가 유발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활성화시

키는 사건이 발생해야 할 뿐 아니라 여러 인

지과정이 필요하다(Watkins, 2014/2017, p. 96). 

일반적으로 감사를 유발하는 사건은 어떤 혜

택이나 호의처럼 유익한 사건이다. 그는 유익

한 사건이 ‘선물’임을 인식하기(외부로부터 주

어짐), 선물이 ‘좋다’고 인식하기(가치있고 중

요하다고 여김), 제공자를 ‘좋다’고 인식하기

(예를 들어, 선한 의도나 행운), 선물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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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인식하기(받을 이유가 없음)가 감사

를 유발한다고 제안하였다(Watkins, 2014/2017, 

pp.98-106).

이에 반해 후회는 만일 과거에 다르게 행동

했더라면 현재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다(Zeelengerg, 1999). 즉 후회는 ‘만

일 ...했더라면 ...했을텐데’라는 사후가정사고

로 대표되는 인지(Roese, 1997)로서, 분노나 절

망 같은 부정적 감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Gilovich & Medvec, 1995). 사후가

정사고란 과거의 어떤 시점을 떠올리며 실제 

일어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

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더 나은 가상의 시나리오와 비교하는 것을 상

향적 사후가정사고라고 하는데, 그 결과 후회

를 하게 된다(“그랬으면 좋았을걸”). 이렇듯 후

회는 단순히 기분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하는 

감정이 아니며 다른 정서와 달리 인지적 요소

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허태균, 2002).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감사와 후회는 여러 면

에서 서로 대조된다.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 

감사는 하향비교 또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더 나빴을 수도 있었는데’)와 관련이 있는 

반면, 후회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더 좋을 

수 있었는데’)와 관련이 있다. 둘째, (Watkins, 

2014/2017, p.106)에 의하면, 감사는 삶에서 좋

은 것이 ‘있음’에 초점을 두는 태도이다. 그러

나 이와 반대로 후회는 삶에서 좋은 것이 ‘없

음’에 초점을 두는 태도라는 것이 저자의 견

해이다. 셋째, 감사는 삶에서 좋은 것의 원인

을 다른 사람에게 귀인시킬 때 주로 경험되지

만(Watkins, 2014/2017, p.101), 후회는 삶에서 

좋은 것의 없음이나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을 

자기자신에게 귀인시킬 때 경험되기 쉽다. 이

처럼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태도를 취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된다.

시간관과 감사, 후회 그리고 주관적 만족

감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점 

모두에서 가능하다. 감사를 유발할 만한 사건

이 과거에 일어났었는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여기는지에 따라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관과 감사의 관

계를 직접 다룬 선행연구는 극히 드물다. 시

간관과 감사 그리고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 대

한 한 연구(Bhullar, Surman & Schutte, 2015)에

서 과거긍정적 시간관은 감사성향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준다.

감사는 주관적 만족과 관련이 있으며, 감사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 Adler와 Fagley(2005)에 의하면, 감

사는 긍정정서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 한편 감사를 촉진하

는 개입을 통해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다(노지혜, 이민

규, 2012; 한건수, 2015; Emmons & McCullough, 

2003).

후회는 과거를 떠올리며 실제와 다른 방향

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사후가정사고를 바

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체로 과거지향적 시간

관과 관련이 높지만, 다른 시간관과도 관련될 

수 있다. 의사결정 심리학 분야에서는 시점에 

따라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본다(Zeelenberg, 1999). 회고적 후회는 

과거 결정에 대한 후회로서, 흔히 말하는 후

회를 지칭한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후회는 

전향적 혹은 예상 후회로서, 결정하기도 전에 

결정에 대한 후회를 예상하는 것이다. 과거에 

내린 결정의 결과가 후회스러웠다면 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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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릴 결정이 어떨지(예, 

손실) 예상함으로써 발생하는 후회다(Janis & 

Mann, 1977; Zeelenberg & Pieters, 2006).

후회와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후회를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감과 주관적 안녕이 낮으며(유경, 2010; 

정영숙 2010; 정은이, 2013; 한미영, 김재휘, 

안서원, 2010; Lecci, Okun, & Karoly, 1994; 

Wrosch, Bauer, & Scheier, 2005), 신체적 건강의 

문제를 겪는다고 보고하였다(Lecci 등, 1994).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을 많이 경험하

며 자아개념에 손상을 입는다.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정서란, 상호연관 되어 있으나 독립적인 두 

하위 요인 즉,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구성되

어 있다(강혜자, 한덕웅, 전겸구, 2000; 박홍석, 

이정미, 2016). 긍정정서(positive affect)에는 기

쁨, 즐거움, 만족, 행복 등이 포함되며, 부정

정서(negative affect)에는 분노, 두려움, 슬픔, 

죄책감, 혐오 등이 포함된다(Watson, Clark, & 

Tellegen, 1998).

주관적 안녕은 인지적 요소인 주관적 만족

도와 정서적 요인인 정서경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요소 역시 상호연관 되어 있

으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Kuppens, Realo, & 

Diener,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각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긍정정서가 주관적 만족도에 주는 영향이 

부정정서의 부재가 주관적 만족에 주는 영

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Liu et al., 

2012). 삶에 대한 만족을 판단할 때 사람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경험의 빈도를 

고려하며, 긍정적 정서경험은 부정적 정서경

험의 두 배로 영향을 준다. 이것은 긍정심리

학에서 긍정경험이 삶의 만족에 중요함을 강

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에서는 긍

정정서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으로 감사를 

가정하였으며 부정정서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

인으로 후회를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생 전환기를 맞이하는 중

년여성을 대상으로 Zimbardo의 다섯가지 시간

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와 후회 그

리고 정서의 매개를 가정하고 그 관계를 검토

하고자 한다. 두 개의 연구모형을 상정하여 

시간관에 따라 감사와 긍정정서를 매개로 주

관적 만족에 주는 영향(그림 1)과 후회와 부정

정서를 매개로 주관적 만족에 주는 영향(그림 

2)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 1: 감사 모형>

가설 1. 시간관은 감사와 긍정정서를 매개

로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1. 다중매개: 시간관은 감사-긍정정

서를 매개로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림 2.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후회와

부정정서의 다중매개모형(모형 2)

그림 1.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와 긍

정정서의 다중매개모형(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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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단일매개: 시간관은 감사를 매개

로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3. 단일매개: 시간관은 긍정정서를 

매개로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모형 2: 후회 모형>

가설 2. 시간관은 후회와 부정정서를 매개

로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1. 다중매개: 시간관은 후회-부정정

서를 매개로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2. 단일매개: 시간관은 후회를 매개

로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3. 단일매개: 시간관은 부정정서를 

매개로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40, 50대 여성을 대

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기보고식 설

문지를 배포 및 회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오

프라인 설문은 연구자의 지인 소개로 서울 소

재 A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수강생과 B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참여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대학생인 자녀세대를 통해 40, 50대 부

모세대에게 설문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

다. 설문지는 서류봉투에 밀봉한 채 전달하였

다. 비밀보장 및 설문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와 설문 중단시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온라인에서는 연구자의 지인을 중심으로 SNS

를 통해 설문지를 링크하였다. 설문협조를 위

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응답자에게 커피쿠

폰을 사례로 제공하였다. 온라인에서 75명, 오

프라인에서 238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313명의 

응답을 얻었으나,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총 260명

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에

서는 미응답시 다음 문항으로 이동하지 못하

게 되어 있어 무응답으로 인해 제외되는 자료

가 없었으나, 오프라인 설문에서 53명의 자료

가 제외되었다.1)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9.65세(SD=4.67)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시간관

시간관은 Zimbardo와 Boyd(1999)가 개발하고 

윤소정과 김정섭(2012)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ZTPI)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윤소정과 김정섭(2012)의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는 5가지 하위요인, 3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긍정적 6문항(“전체적으로 볼 때, 나의 

과거에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았다”), 

과거부정적 4문항(“고통스러운 과거 일이 자꾸 

기억난다”), 현재쾌락적 6문항(“목표에 집착하

는 것보다 인생의 여정을 즐기는 것이 더 중

1) 설문에는 객관식 문항(5가지 측정도구와 인구통

계학적 질문을 합한 총 90문항) 외에, 주관식 문

항(살면서 가장 감사한 것, 살면서 가장 후회하

는 것)이 포함되었다. 많은 문항 수와 자신이 살

아온 삶 전체를 돌아보는 주관식 문항들이 오프

라인 설문에서 불성실 응답의 원인이었을 가능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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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현재숙명적 7문항(“일어날 일은 어차

피 일어날 테니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소

용이 없다”), 미래지향적 7문항(“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이다. 하위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시간관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5점 Likert 척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가 더 드러나도록 7점 

Likert 척도에서 평정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윤소정과 김정섭

(2012)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9 - .75 수준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64 - 

.77로 나타났다.

주관적 만족

Diener 등(1985)이 개발하고 조명한과 차경호

(1998)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삶의 만족

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K-SWLS)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의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

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5문항 7점 Likert 척

도(“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정서 평가는 Watson 등(1988)이 개발한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ale)를 최근 

재번안하여 타당화한 박홍석과 이정미(2016)의 

20문항 5점 Likert 척도(수정된 PANAS)를 사용

하였다.

원척도와 동일하게 긍정정서 10문항(“흥미

로웠다”), 부정정서 10문항(“짜증스러웠다”)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를 포함한 ‘지난 일

주일 간의 기분’정도를 측정하였다. 신뢰도 계

변인 구분 빈도 %

연령 40대 137 52.7

　 50대 123 47.3

학력 중졸 4 1.5

고졸 61 23.5

초대졸 35 13.5

대졸 112 43.1

대학원이상 47 18.1

　 무응답 1 .4

직업 전업주부 115 44.2

시간제 33 12.7

전문직 50 19.2

자영업 26 10.0

생산직 1 .4

기타 35 13.5

월소득 없다 42 16.2

100 만원 미만 23 8.8

100 ~ 200 만원 47 18.1

200 ~ 300 만원 34 13.1

300 ~ 400 만원 35 13.5

400 ~ 500 만원 23 8.8

500 ~ 600 만원 15 5.8

600 만원 이상 39 15.0

　 무응답 2 .8

종교 무교 81 31.2

개신교 95 36.5

천주교 45 17.3

불교 33 12.7

기타 6 2.3

배우자 배우자 있음 214 82.3

배우자 없음 45 17.3

　 무응답 1 .4

전체 　 260 10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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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Cronbach’s α)는 긍정정서 .59, 부정정서 .74

였다. 

 

감사

삶의 감사는 개방형 질문(“당신의 삶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으

로 묻고, Adler와 Fagley(2005)가 개발한 감사척

도(Appreciation Scale)를 노지혜와 이민규(2012)

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척도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진 7점 Likert 척도로

서, 소유초점 5문항(“삶에서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자주 떠올린다”), 의식행동 4문항(“주기

적으로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

다고 믿는다”), 표현 4문항(“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표현한다”), 자연일

상 4문항(“자연에 대해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교감을 느낀다”), 하향비교 3문항(“나보다 안 

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주변환경에 더욱 

만족하게 된다”), 상실/역경 3문항(“상실의 경

험을 통해,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으

로 되어 있다.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0 - .88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3이었다. 

후회

삶의 후회 역시 개방형 질문(“당신이 현재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는대로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으로 질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해 얼마나 후

회하는지 일반적인 경향성인 ‘삶에 대한 전반

적 후회’를 측정하였다.

삶에 대한 전반적 후회는 6문항 7점 척도로

서, Roese 등(2009)이 사용한 문항을 한미영 등

(2010) 연구에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6문

항 중 신뢰도(Cronbach’s α)를 낮추는 역채점 

3문항(“나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

는 것을 더 좋아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3문

항(“나는 ‘만약...하다면...’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내 행동을 많이 후회한다”, “나

는 내 인생 중 어떤 부분은 다시 살고 싶다”)

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70이

었다.

 

인구통계학적 질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연령, 직업, 학력, 종교, 배우자 유

무, 월소득을 질문하였다. 이 중에서 직업, 학

력, 종교, 배우자 유무를 더미변수로 코딩하

고, 월소득은 등간척도로 간주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다.

분석방법

SPSS 22.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

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를 산출하였고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시간관이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시간관이 감사와 후회를 매개로 주

관적 만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연속적 다

중매개모델(PROCESS model 6)을 적용하고 

‘PROCESS for SPSS 2.16.3’을 사용하였다. 매개

효과 검증에서는 부트스트랩(bootstrapping)기법

을 활용함으로써 전체 매개효과 뿐 아니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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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경로별 간접 효과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매개

모델 검증에 사용된 부트스트랩 표본수는 

5,000이었다. 매개효과를 분석할 때 추정된 

95%의 신뢰구간을 근간으로 통계적 의사결정

을 내리게 된다.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

으면 매개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들의 상관

연구대상자의 시간관, 감사, 후회, 긍정정서, 

부정정서 및 주관적 만족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표 2), 변인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4).

시간관이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시간관이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하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인구통계학적 변인 통제를 위해 1단계에서 연

령, 직업유무, 학력고저,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월소득을 엔터방식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 

모든 시간관을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 인구통

계학적 변인은 총 변량의 12%를 설명하였다

[F(6,251)=5.57, p<.001]. 2단계에서 이 변인들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시간관

 과거긍정 4.64( .98) -.47  .52

 과거부정 3.60(1.13)  .25 -.25

 현재쾌락 4.65( .85) -.14  .26

 현재숙명 3.50( .84)  .11  .32

 미래지향 5.14( .86) -.50  .31

감사 5.22( .88) -.27 -.10

후회 4.02(1.26)  .04 -.47

긍정정서 3.04( .45)  .67  1.88

부정정서 2.38( .58)  .26  .09

주관적만족 4.39(1.11) -.28 -.23

표 2. 시간관, 감사, 후회, 정서, 주관적 만족의 기

술통계 (N=260)

단계 예측변인 β
R2

(ΔR2)
F

1 연령 .08

.12

(-)
5.57***

직업유무 .02

학력고저  .18**

종교유무 .08

배우자유무  .20**

월소득  .16**

2 연령 -.01 

.33

(.21)
15.47***

직업유무 -.09

학력고저  .11*

종교유무  .05

배우자유무  .09

월소득  .12*

과거긍정적  .24***

과거부정적  -.24***

현재쾌락적  .08 

현재숙명적 -.14*

미래지향적  .18**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시간관이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 (N=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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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든 시간관을 투입한 결과, 총 변량의 

33%를 설명하였다[F(6,246)=15.47, p< .001]. 1

단계보다 설명량이 21% 증가하였다.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와 긍

정정서의 매개효과 및 후회와 부정정서의 매

개효과

시간관이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사와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및 후회와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를 다중매개모형 절차에 따라 

검증하였다.

다중매개모형에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려

면,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경

로와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경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총효과의 크

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함께 종속변

인을 설명했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

명하는 직접효과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감소해

야한다. 

셋째,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부트스트랩 방

식으로 검증한 간접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Preacher & Hayes, 2008). 

본 연구에서는 시간관이 주관적 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감사-긍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

1)과 후회-부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2)에 대

해 SPSS의 PROCESS macro (PROCESS model 6)

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 검증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모

두 통제하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인(시간관)이 종속변인(주관적 만족)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첫번째 매개변인(감사 또

는 후회)을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관에 대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과거긍정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와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및 후회와 부정

　 1 2 3 4 5 6 7 8 9 10

 1. 과거 긍정적 -

 2. 과거 부정적 -.02 -

 3. 현재 쾌락적  .24*** -.01 -

 4. 현재 숙명적 -.11  .29*** .03 -

 5. 미래 지향적  .27***  .04 .21*** -.11 -

 6. 감사  .49***  .00 .36*  .03  .51*** -

 7. 후회 -.01  .53*** .16**  .22*** -.09 -.08 -

 8. 긍정정서  .22***  .09 .21*** -.13*  .33***  .29*** -.05 -

 9. 부정정서 -.01  .27*** .03  .24*** -.05 -.04  .19** .22*** -　

10. 주관적 만족  .37*** -.27*** .20***　-.22***  .30***　 .49*** -.38*** .29*** -.14* -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시간관, 감사, 후회, 정서, 주관적 만족의 상관계수 (N=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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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매개효과

과거긍정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

서 감사-긍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1)을 가정

하였다(그림 3). 1단계에서 과거긍정적 시간관

이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미하

였다(B=.35, p<.001). 이것은 독립변인인 시간

관이 종속변인인 주관적 만족을 예측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단계에서 매개

변인을 고려하자,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

명하는 직접효과의 크기(B=.12, n.s.)가 매개변

인을 고려하지 않은 총효과의 크기보다 감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3

단계에서 매개변인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부

트스트랩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이 모형에서 

감사와 긍정정서의 총 매개효과는 95% 신뢰

구간이 [.15, .32]로서, 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독립변인인 시간관

이 감사와 긍정정서를 매개로 종속변인인 주

관적 만족도에 주는 영향이 유의미하다는 결

과를 얻었다.

매개효과별로 볼 때, 과거긍정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 단일매개효과와 

감사-긍정정서 다중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으

나, 긍정정서 단일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경로를 비교했을 때 감사의 단일매개효

과가 감사-긍정정서의 다중매개효과보다 유의

미하게 더 크다(B=.17, 95% CI [.10, .27]).

한편 과거긍정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후회-부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2)

을 가정하였으나, 과거긍정적 시간관이 후회

를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다중매개모형이 성립

되지 않았다(B=.04, 95% CI [-.12, .48]). 

과거부정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와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및 후회와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

과거부정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

서 후회-부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2)을 가정

하였다(그림 4). 1단계에서 과거부정적 시간관

그림 3. 과거긍정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긍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 1)

그림 4. 과거부정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후회-부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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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미하

였다(B=-.25,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직접효과의 크기(B=-.08, 

n.s.)가 매개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총효과의 크

기보다 감소하였다. 3단계에서 부트스트랩 방

식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후

회와 부정정서의 총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매개효과별로 볼 때, 과거부정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후회 단일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부정정서 단일매개효과 및 

후회-부정정서 다중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한편 과거부정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긍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1)

을 가정하였으나, 과거부정적 시간관이 감사

를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다중매개모형이 성립

되지 않았다(B=.00, 95% CI [-.09, .09]). 

현재쾌락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와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및 후회와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

현재쾌락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

서 감사-긍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1)을 가정

하였다(그림 5). 1단계에서 현재쾌락적 시간관

이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미하

였다(B=.21, p<.01). 2단계로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을 설명하는 직접효과의 크기(B=-.03, n.s.)

는 매개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총효과의 크기

보다 감소하였다. 3단계에서 부트스트랩 방식

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으며 감사

와 긍정정서의 총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

매개효과별로 분석했을 때, 현재쾌락적 시

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 단일매

개효과, 긍정정서 단일매개효과 뿐 아니라 감

사-긍정정서 다중매개효과 모두 유의미하였다. 

경로를 비교했을 때, 감사의 단일매개효과가 

감사-긍정정서의 다중매개효과나 긍정정서의 

단일매개효과보다 유의미하게 더 컸으며 나머

지 두 경로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현재쾌락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후회-부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2)

을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총효과가 유의미하

였으나,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

명하는 직접효과의 크기가 매개변인을 고려하

지 않은 총효과의 크기보다 오히려 증가함으

로써 모형이 성립되지 않았다.

현재숙명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와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및 후회와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

현재숙명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

서 후회-부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2)을 가정

그림 5. 현재쾌락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긍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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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그림 6). 1단계에서 현재숙명적 시간관

이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미하

였다(B=-.33,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직접효과의 크기(B=-.23, 

p<.001)가 매개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총효과의 

크기보다 감소하였다. 3단계에서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이 경우 후회와 부정정서의 총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매개효과별로 볼 때, 현재숙명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후회 단일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부정정서 단일매개효과나 후

회-부정정서 다중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

한편 현재숙명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긍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1)

을 가정하였으나, 현재숙명적 시간관이 감사

를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모형이 성립되지 않

았다(B=-.02, 95% CI [-.14, .11]).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와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및 후회와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

서 감사-긍정정서 다중매개모형1을 가정하였

다(그림 7). 1단계에서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미하였다

(B=.32, p<.001). 2단계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

을 설명하는 직접효과의 크기(B=.00, n.s.)는 매

개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총효과의 크기보다 

감소하였다. 3단계에서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으며 감사와 긍

정정서의 총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매개효과별로 분석했을 때, 미래지향적 시

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 단일매

개효과, 긍정정서 단일매개효과 뿐 아니라 감

사-긍정정서 다중매개효과 모두 유의미하였다. 

경로를 비교했을 때, 감사의 단일매개효과가 

감사-긍정정서 다중매개효과나 긍정정서의 단

일매개효과보다 유의미하게 더 컸으며, 나머

지 두 경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그림 6. 현재숙명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후회-부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 2)

그림 7.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긍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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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한편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후회-부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2)은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후회를 예측하지 못함으

로써 모형이 성립되지 않았다(B=-.09, 95% CI 

[-.27, .10]).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Zimbardo의 다섯 가지 유형의 시간관과 주관

적 만족의 관계를 파악하고, 감사와 긍정정서 

및 후회와 부정정서가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

지 검증하고자 각각 감사와 후회를 중심으로 

두 모형을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감사-긍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1)과 후회-

부정정서 다중매개모형(모형2)을 설정하고 시

간관별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와 긍

정정서의 매개효과

감사-긍정정서 다중매개모형은 과거긍정적, 

현재쾌락적, 미래지향적 시간관에 대해 유의

미하였다. 시간관을 독립변인으로 주관적 만

족을 종속변인으로, 감사와 긍정정서를 매개

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감사-긍정정서 다중

매개가 유의하다는 것은 시간관이 감사에 정

적인 영향을 주며, 감사가 긍정정서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긍정정서가 주관적 만족에 정적

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과거긍정적 시

간관의 경우 과거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현재

쾌락적 시간관의 경우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경우 미

래의 보상을 미리 감사함으로써 긍정정서를 

느끼며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일 매개효과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쾌락적, 미래지향적 시간관이라는 두 시간관

의 경우 감사 단일매개효과 및 긍정정서 단일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과거긍정적 시간관

의 경우 감사 단일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긍정정서 단일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과거긍정적, 현재쾌락적, 미래

지향적 시간관 모두에서 감사와 긍정정서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 

단일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세 시간관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가 긍정정서를 매개로 하

여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으

나, 감사는 주관적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후회와 부

정정서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시간관이 주관적 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서 후회와 부정정서가 매개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가정과 달리, 과거부정적 

시간관과 현재숙명적 시간관 모두에서 후회-

부정정서 다중매개효과 및 부정정서 단일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후회 단일매개효

과만 유의미하였다. 이 두 시간관에서 후회 

단일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결과는 시간관

이 후회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후회는 주관

적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과거부정적 시간관과 현재숙명적 시간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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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후회가 주관적 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 시간관은 감사, 후회 혹은 정서

를 매개로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주었다. 시

간관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제외하고 주관적 

만족의 21%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

다. 평소 사람들은 시간관을 의식하지 못하므

로 시간관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다. 그러나 

살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경험하게 될 일을 큰 조망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시간관이다. 본 연

구에서는 사람들이 시간관에 따라 감사를 하

거나 후회를 하며, 감사는 긍정정서를 유발하

고 이는 주관적 만족을 높이지만, 후회는 주

관적 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관이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대한 심리적 설명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시간관과 주관적 만족의 관계를 행

복증진활동이나 대처방식, 사회적 유대감 등

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예, 김명지, 

2019; 박정윤, 김민진, 2019; 이현서, 정영숙, 

2018) 본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인 감사와 이와 대비되는 태도인 후회를 중

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

사와 후회를 과거에 제한하지 않고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간

주하였다. 다섯가지 시간관 중에서 과거긍정

적, 현재쾌락적,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감사라

는 렌즈를 통해 주관적 만족에 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과거부정적, 현재숙명적 시간관은 

후회라는 렌즈를 통해 주관적 만족에 부적 영

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감사를 개인의 성향이

나 정서로 보는 관점(McCullough et al., 2002)이 

아니라 인지, 정서, 행동 차원을 포함하는 포

괄적 개념으로 보는 관점(Adler & Fagley, 2005)

을 취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감사를 개인의 

타고난 성향으로 보는 관점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서로 보는 관점과 달리, 학습되

고 훈련될 수 있는 태도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감사 개입을 통해 심리적 안녕을 향상

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 이론적 근거

가 된다.

셋째, 본 연구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 연구로써, 중년기 위기에 대한 대처 방

안을 제시한다. Jung(1969)은 중년기의 중요성

을 부각시킨 학자로서, 이 시기에 인생의 근본

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중년기 위

기를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주한 Levinson (1978)

은 3가지 발달과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해온 

일을 재평가하기, 기존에 살던 삶의 방식을 

수정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형성하기, 삶에 

존재하는 극단성(젊음과 늙음, 남성성과 여성

성, 애착과 분리 등)을 통합하기다. 

인생의 중반에 도달한 중년세대는 살아온 

인생만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남았으며, 노년

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가진 시간관은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 중에서 어느 한 시점에 편중되어 

있는데, 각 시간관마다 장단점이 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후회하며 살거나, 당장의 쾌락에 

빠지거나 혹은 팔자려니 하고 체념하고 살거

나, 나중을 위해 달리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놓치기도 한다(Zimbardo, & Boyd, 

2008). 따라서 시간관 점검을 통해 자신이 어

떤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균형잡힌 시간관을 갖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Boniwell & Zimba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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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Zimbardo & Boyd, 2008). 시간에 대한 관

점을 넓혀줌으로써 연속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중년기에는 실제로 많은 변화가 존재하지

만, 대부분의 중년들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큰 위기 없이 안정되게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빈둥지 증후군이나 갱

년기 우울증 등으로 부적응을 경험하며 상담

을 필요로 하는 중년여성들을 위해서는 시간

관 점검과 더불어 감사훈련을 제안해볼 수 있

다. 삶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는 다양한 감사

훈련(예, 감사제목 적기)을 통해 우울 등 부정

정서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다(신애자, 김용수, 2016; Wood et al., 

2010).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긍정적, 현재쾌락적, 미래지향적 

시간관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긍정정서로 또다

시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주는 다중매개모형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과거부정

적, 현재숙명적 시간관에서는 후회가 부정정

서로 이것이 다시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주는 

다중매개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오히려 이 두 시간관은 후회에서 주관적 

만족으로 직접 영향을 주었다. 후회와 부정정

서의 매개가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는, 후회가 인지적 특성이 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체가 정서값을 많이 가지므로 

다른 부정정서와 상관이 높아서 별개의 변인

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두 변

인 간에는 약한 상관(r=.19, p<.01)만을 보임으

로써 두 변인을 별개의 변인으로 간주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후회에 

대한 적절한 검사도구의 부족에 기인할 수 있

다. 감사에 대해서는 타당화된 척도가 있는 

것과 달리, 후회 척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예

비연구에서 후회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한 후회 

정도를 측정하였으나 개인차를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전반적 

후회를 후회 측정치로 사용하여 모형을 검증

하였다. 후회에 대한 다중매개모형 검증의 실

패가 척도의 한계인지 혹은 다른 이유에서인

지 좀 더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후회

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후회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시간관은 성별이나 연령별 차이가 존

재한다고 알려져 있다(김범준, 2014). 본 연구

에서는 중년기 위기를 겪고 있을 여성을 중심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

서는 중년남성을 포함하거나 시간관을 발달적

으로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흥미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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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appreciation, regret and

a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time perspectives and

subjective satisfaction in middle-aged women

Hyunju Lee                    Nam-Woon Ch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ach model that postulates the mediating effects of 

appreciation and positive affect, or regret and negative a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5 types of 

Zimbardo’s time perspectives and subjective satisfaction in middle-aged women. A total of 260 women in 

40-50s completed a series of questionnaires including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ZTPI),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SWLS), revised Korean version of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PANAS), Appreciation Scale, and overall regret of life. The result of verifying each model was that 

different mediating variables depending on the types of time perspective had effects on subjective 

satisfaction. For Past-Positive, Present-Hedonistic and Future time perspectives, “appreciation”, “positive 

affect” or “appreciation and positive affect” had mediating effects on subjective satisfaction. However, for 

Past-Negative and Present-Fatalistic time perspectives, “regret” had mediating effects on subjective 

satisfac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at the relation between time perspectives and subjective 

satisfaction is mediated by appreciation, regret, and affect can provide a direction for counseling of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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